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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문화원,「ARI Project 2020」이야기가 있는 한국가곡의 밤 개최

LA한국문화원(원장 박위진)은 2020 

공연작품 공모전 「2020 ARI Project」 

2월 행사로 BONA MUSIC(대표 이혜

자)과 함께 <이야기가 있는“한국가곡

의 밤”> (A Night of Korean Art Songs 

and Stories) 공연을 2월14일(금) 오후 7

시 30분,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

한다.

이번 음악회에는 미국에서 활동중인 

테너 오위영, 소프라노 이나은, 바리톤 

장상근, 베이스 장진영, 한국에서 초청

된 소프라노 김영선 교수, 소프라노 박

지연 씨 등이 출연해 한국의 정서가 깃

든 아름다운 선율의 한국가곡을 선사

한다.

또 출연자들이 객석의 청중들과 함께 

어우러져 정다운 한국가곡에 대해 이야

기 나누고 또 함께 부르는‘Talk & Sing’

시간도 마련됐다.

이날 연주될 한국가곡은 다음과 같다.

●Tenor 오위영: 얼굴(신귀복 곡), 사랑

(홍난파 곡) ●Soprano 이나은: 언덕에

서(김원호 곡), 수선화(김동진 곡) ●Bass 

장진영: 바위고개(이흥렬 곡), 명태(변

훈 곡) ●Baritone 장상근: 내 맘의 강

물(이수인 곡), 산촌(조두남 곡) ●Tenor 

양두석: 산노을(박판길 곡) ●Soprano 

김종숙: 님이 오시는지(김규환 곡) 

●Soprano 김영선: 누군가 부르는 소리

(임긍수 곡) ●Soprano 박지연: 동심초     

(김성태 곡) 

▶ Talk & Sing 코너: 봄처녀(홍난파 곡), 

봄이오면(김동진 곡), 또 한송이의 모란

(조두남 곡), 나물캐는 처녀(현재명 곡) 

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, 사

전에 온라인(www.kccla.org/english/

programs_reservation.asp) 또는 아래 

번호의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.

▶ 문의: (323) 936-3015, 

               hannah@kccla.org

“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”
가든그로브 <채프먼케어센터>

세계 각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. 유엔은 한 

나라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%를 넘으면 

‘고령화사회’, 14%를 넘으면‘고령사회’, 20%를 넘어

서면‘초고령사회’로 분류한다. 미국은 1942년‘고령화

사회’로 접어든 후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‘초고령사

회’에 진입했다.

이처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나이 드

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. 적지 않

은 가정이 연로하고 몸도 아픈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

할지 아님 요양병원 등에 위탁해야 할지, 과연 어떤 방

식이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두고 

고민한다. 더구나‘연로하고 병약한 부모라도 집에서 모

시면 효자이고, 요양병원 등에 위탁하면 사실상 부모를 

버린 불효자식’이라는 한국적인 정서 혹은 고정관념은 

선택의 폭을 좁게 한다. 적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. 그

래서 부모를 포함해 모든 가족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으

면서도 집에서 모시기를 고집하는 자식들이 적지 않다. 

하지만 오히려 연로하고 병약한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

면서 모든 가족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가정 전체가 엉망

이 되는 것보다는 요양병원에 위탁해 전문적인 보살핌

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 본인에게도 좋고 가족도 정상 생

활을 유지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이 많다. 

사실 개인 가정에서 연로하고 병약한 부모를 위한 맞춤

형 보살핌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. 이를 위해서는 노인 

전문가들의 손길과 전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이

런 이유 때문에 연로한 부모님 가운데에는 스스로 요양

병원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.

그런데 어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여생의 

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

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 누구라고 자신이 혹은 자신

의 부모가 생활하게 될 요양병원을 섣부르게 결정할까

마는,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여기저

기 요양병원들을 발품을 팔아 직접 방문도 해 보고‘아! 

여기라면 내가 혹은 내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겠다’라

는 확신이 드는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. 

가든그로브와 애너하임 경계에 있는 <채프먼케어센

터>는 요양병원 선택 결정 전 꼭 들러보아야 할 요양

병원이다. 

■ UCI가 추천하는 양로병원

<채프먼케어센터>는‘UC어바인(UCI)가 추천하는 양

로병원’이란 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양로병원일지 짐작

할 수 있다.  UCI 메디컬센터는 남가주에서 오직 5개의 

양로병원만을 추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<채프

먼케어센터>이다. UCI가 <채프먼케어센터>의 인적 자

원, 시설, 각종 서비스 등을 인정한 것이다.  

더구나 한국인을 위해 한국인 메디컬 디렉터와 한국

인 물리치료사가 한국인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

공하고 있어 언어로 인한, 낯선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

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.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문

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이민자로서의 외로움이

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.

<채프먼케어센터>의 페이스 김 디렉터는“저희 <채

프먼케어센터>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

양병원입니다. 특별히 한국인을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

들을 갖추고 연로하고 병약한 한국인들이 평안하게 생

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”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

제라도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▶ 문의: (714) 469-5720 (한국인 담당: 페이스 김)

▶ 주소: 12232 Chapman Ave.

               Garden Grove, CA 92840


